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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nurses' job performance with job embeddedness,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and the role of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job embedd-
edness and job performance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Methods: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244 nurses 
from 3 general hospitals in Seoul and Gyunggi Provinc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Job performance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job embeddedness (r=.56, p<.001), self-leadership(r=.68, 
p<.001), organizational support (r=.30, p<.001), supervisors' support (r=.31, p<.001) and colleagues' support (r=.31, 
p<.001). Job embeddedness and self-leadership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nurses' job performance. However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did not show moderating effects of job embeddedness on nurses' job performance.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job embeddednes and self-leadership are important factors to enhance nurses' 
job performance. Therefore, promoting activities for job embeddedness and self-leadership might be a way to increase 
nurses' job performance. As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on job embedded-
ness and job performance,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refine these findings in different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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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은 사람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의료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의료인들 중에서도 특히 간호사가 많다. 질 높은 의

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성장발

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는데,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노동집약적인 의료서비스산

업 특성상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인

력관리를 위해서는 병원인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

호사의 관리를 빼 놓을 수 없고, 간호사 중에서도 유능한 경력

간호사의 보유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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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스트레스, 가정과 병원생활 병행의 어려움, 직무불만족, 

조직문화 등으로 병원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간호인력 관리

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간호업무성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1]. 많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고자 함도 

결국은 유능한 경력간호사들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업무의 효

율성을 높여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는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조직 내에서는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춤과 

동시에 업무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야 할 필요성이 있다. 

Mitchell 등[2]은 이직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인 직무배

태성(job embeddedness)을 소개하였다. 직무배태성은 개인

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조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요

소와 관련된 개념으로, 조직 관련 측면과 지역사회 관련 측면

으로 구성된다. Mitchell 등[2]에 따르면, 직무배태성은 개인의 

목표와 가치가 조직의 그것과 잘 맞는지를 나타내는 적합성, 

개인과 조직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계, 그리

고 개인이 속해 있는 조직 또는 지역사회를 떠남으로써 잃게 되

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개념인 희생의 하부요인으

로 구성된다. 이러한 직무배태성은 개인의 이직과 이직의도뿐

만 아니라 업무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3-5]. Lee 등[4]은 직

무배태성과 업무성과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만약 개인이 조직과의 연

계가 잘 되어 있고, 업무와의 적합성이 높고, 조직을 떠나게 되

는 경우 지불해야 할 희생이 크다면, 업무를 잘 하고자 하는 개

인의 동기 또한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즉, 다른 사람과의 연

계가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 의무감을 높여주고 개인과 업무

의 적합성이 높으면 업무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리고 업무수행을 잘 하지 못 함으로서 조

직을 떠나게 될 때, 잃을 것이 많다고 느끼게 되면, 개인은 잃지 

않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인

으로 직무배태성은 업무성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

고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4]. 

간호업무성과란 간호사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간호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정

도로써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요구

되는 제반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집행을 통한 간호업무 수행

의 결과를 말한다[6].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

인의 역량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의 노력 또

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업무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개인역량 측면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의사소

통능력, 셀프리더십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1,7,8]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조직문화와 같은 요소들이 간호업무성과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9,10].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개인적인 역량 중 셀프리더십

은 리더의 영향력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말하

며, 개인이 행동하는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인식하여 자발적

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행동전략과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일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는 자연적 보상에 따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11]. 심리학과 사회학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을 발휘하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직무만족과 정신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1] 

간호영역에서도 셀프리더십은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소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7,8].

또한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적 역량 중 사

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

원으로 규정 된다[12]. Eisenberger 등[13]은 조직이 개인의 

조직에 대한 기여와 개인의 안녕에 가치를 두는 것을 개인이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조직원

의 조직몰입, 업무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혁신적인 행동을 유도

하고[14],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배제하

여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만족과 생산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지고 있다[15]. 또한 간호조직

에서는 간호사의 심리적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간호업

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다[10]. 

이러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 요소들이 간호업무성과

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선행되었으나[8,10] 

이들이 직무배태성과 간호업무성과 사이에서 직무배태성과 결

합하여 간호업무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연구

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이직과 이직의도와 관련된 변수로 알려진 직무배태성, 간호업

무성과,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개인 

관련 변수인 셀프리더십과 조직 관련 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직

무배태성과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배태성, 간호업

무성과,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배태성,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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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지 및 간호업무성과의 정도를 파악한다.

 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간호업

무성과 차이의 정도를 분석한다.

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배태성,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

지 그리고 간호업무성과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배태성, 간호업무성과간의 관계

에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와 조절효과

를 파악한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배태성, 셀프

리더십, 사회적 지지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직무배태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의 직무태도 변수

를 통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또

한 직무배태성은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직접효과가 있고[3-5] 

셀프리더십도 업무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7,8].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간호사는 간

호업무성과도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되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간호사의 직무배태성이 간호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직무배태성과 업무성과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고자 한다. 직무배태성은 조직 관련배태성과 지역사회 관

련배태성이 있는데, 본 연구자는 직무 관련요소로써 조직 관련 

배태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이직 관련요

소보다는 업무 관련요소를 살펴볼 것이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 관련배태성이 지역사회 관련배태성보다 업무성과와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4,16]. 본 연

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조사연구로 간호사의 직무배태성, 간호업

무성과,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직무배태성과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사

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성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

의 3개 종합병원에서 근무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경력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간호사가 입사 후 교육 및 훈련을 받고 독립적으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하였고,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간호업무수행과 직무배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0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중간효과크기(f) .15, 검정력 .90으로 계산하였을 때 표

본 수 216명이 권고되었으나[18]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70명

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간호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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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정도로서[6],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수행과정, 

수행태도,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Ko 등[19]이 개

발한 도구로 간호업무 수행능력(7문항), 간호업무 수행태도(4

문항), 간호업무 수준향상(3문항), 그리고 간호업무 적용과정

(3문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

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개발 

당시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도 .94였다. 

2) 직무배태성

직무배태성은 개인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조직에 머무

를 수 있도록 하는 요소와 관련된 개념이다. 한 개인의 삶은 마

치 거미줄처럼 다양한 사람, 집단 등이 서로 얽혀 있는데 개인

의 직업은 이러한 복잡한 웹의 중심에 있고 이렇게 복잡한 웹

을 직무배태성이라고 한다. 직무배태성은 개인이 조직과 얼마

나 잘 맞는지에 대한 적합성, 사람들과 조직과의 연결 관계인 

연계, 그리고 조직이나 지역사회를 떠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심리적 편익에 대한 지각된 비용으로 희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tchell 등[2]의 직무배태성 도구를 토

대로 조직차원의 직무배태성을 Kim[20]이 수정 ․ 보완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는 조직에 대한 적합성(8문항), 연계(4문항), 

희생(6문항)으로 총 18문항,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배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

뢰도 Cronbach’s ⍺는 Jeon 등[21]의 연구에서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리더의 영향력과는 반대로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으로, 개인이 행동하는 이유와 목적

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자기 스

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11]. 본 

연구에서는 Prussia 등[2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고, Yang 등

[23]의 연구에서 수정 ․ 보완되어 사용한 도구로, 행동 지향적 

전략(6문항), 자연적 보상 전략(6문항), 그리고 건설적 사고 

전략(8문항)으로 전체 20문항,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는 Yang 등[23]의 연구에서는 행동 지향적 전

략 .87, 자연적 보상 전략 .89 그리고 건설적 사고 전략 .91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행동 지향적 전략 .84, 자연적 보상 전략 

.84, 건설적 사고 전략 .88이었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

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한 개인이 의미 있는 사회적 대상 

즉 조직,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존경, 애정, 관심, 신

뢰, 경청 등을 말한다[12]. 본 연구에서는 Eisenburger 등[13]

이 개발하고 Yoon 등[24]의 연구에서 수정 ․ 보완되어 사용한 

도구로, 조직의 지지(3문항), 상사의 지지(3문항), 그리고 동

료의 지지(3문항)로 구성되어 총 9문항, 리커트 5점 척도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까지로, 순코딩과 역코딩을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 정

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는 Yoon 등[24]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지지 .60, 상사의 지지 .70, 동료의 지지 

.6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지지 .55, 상사의 지지 .80, 

동료의 지지는 .92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계획서와 설문지에 대해 C

대학교 연구대상자보호 윤리심사위원회(IRB)의 심사를 받았

다(1041078-201411-HR-160-01). 자료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3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경력 1년 이상의 임상간호

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각 기관의 간호부서장에게 연구목

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간호교육담당자를 통하여 임

상간호사에게 전달되었다.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문

작성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연구의 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

밀보장 그리고 참여를 원하지 않은 경우, 연구과정 중 언제라

도 참여중지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 주었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22일간 진행

되었다. 270부 중에서 267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8.8%였

으며, 최종적으로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답변이 불성실한 

23부를 제외한 24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직무배태성,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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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3 (1)
241 (99)

Age (year)
≤29
30~39
≥40

29.8±6.0
137 (56)
 79 (33)
 27 (11)

Religion Yes
No

110 (46)
130 (54)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77 (32)
165 (68)

Education Associate's
≥Bachelor degree

123 (51)
119 (49)

Total career (year)
1~＜3
3~＜5
5~＜10
≥10

 6.5±5.8
 98 (41)
 29 (12)
 56 (23)
 58 (24)

Career in current 
department (year) 1~＜3

3~＜5
5~＜10
≥10

4.0±4.1
139 (58)
 32 (13)
 45 (19)
22 (9)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208 (86)
 34 (14)

Shift All shifts
Day or evening

213 (88)
 28 (12)

No. of beds 300~＜500
500~＜800
≥800

 83 (34)
 97 (40)
 64 (26)

Income
(10,000 won/year)

2,000~＜3,000
3,000~＜4,000
≥4,000

 51 (21)
130 (54)
 61 (25)

리더십, 사회적 지지, 간호업무성과의 정도 그리고 일반적 특

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정도는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고, 그 차이는 카이제곱 t-test와 Analysis of Variance 

(ANOVA) 분석을 하였고, 차이가 유의한 변수는 Scheffé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직무배태성,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및 간호업무성과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직무배태성과 간호업

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를 알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Hierarchical mul-

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간호업무성과에 미치

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 및 조절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선

형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

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하였고, 다음으로 공차한계와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하고, 잔차분석을 통해 모형의 선

형, 오차항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을 검정하여 회귀분석의 가

정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성 241명(99%), 남성 3명(1%)으로 여성이 대부

분을 차지하였다. 연령분포는 22~51세로 평균 29.8±6.0세였으

며, 22~29세가 137명(56%)로 가장 많았다. 결혼여부는 미혼자

가 165명(68%)으로 많았고 교육 정도는 전문대학 졸업이 123명

(51%)으로 대학졸업 이상인 사람보다 많았다. 총 임상경력은 평

균 6년 5개월이었고, 그 중 1년 이상~3년 미만인 대상자가 98명

(41%)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이 29명(12%), 5~10년 미만 

56명(23%), 10년 이상 58명(24%)이었다. 현 병원 근무경력은 

평균 3년 9개월이었고 1~3년 미만 경력자가 139명(58%)로 가

장 많았고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208명(86%)로 대다수를 차지

하였다.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자가 213명(88%)이었고, 고정근

무자는 28명(12%)이었다. 병원규모는 300~500 병상 미만 83명

(34%), 500~800 병상 미만 97명(40%), 그리고 800병상 이상이 

64명(26%)이었고, 급여는 2,000~3,000만원 미만이 51명(21%), 

3,000~4,000만원 미만이 130명(54%) 그리고 4,000만원 이상이 

61명(25%)로 3,000~4,000만원이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정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일반적 특성과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인 것은 연령, 결혼유무, 학력, 총 임상경력, 간호사의 

직급,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병상 수 및 연간 수입이었다. 

연령에서는 4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39

세이었으며, 29세 이하의 순이었다. Scheffé를 이용한 사후 

분석 결과 30~39세와 40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의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14.19, p<.001). 결혼상태

에 대해서는 기혼이 미혼인 대상자보다 업무성과가 높게 나타

났다(t=4.92, p<.001). 학력에서는 대학졸업자 이상이 전문

대 졸업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2.27, p=.024), 총 임상경

력에서는 5~10년 미만, 10년 이상 임상 경력자가 1년 이상~3

년 미만의 경력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10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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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Job Performa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Job performance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3 (1)
241 (99)

3.33±0.43
3.85±0.52

-1.72 (.085)

Age (year) ≤29a

30~39b

≥40c

137 (56)
 79 (33)
 27 (11)

3.71±0.44
3.95±0.57
4.21±0.51

14.19 (＜.001)
a＜b, c

Religion Yes
No

110 (46)
130 (54)

3.91±0.51
3.79±0.53

1.75 (.081)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77 (32)
165 (68)

4.09±0.57
3.73±0.45

4.92 (＜.001)

Education Associate's
≥Bachelor degree

123 (51)
119 (49)

3.77±0.52
3.92±0.51

-2.27 (.024)

Total career (year) 1~＜3a

3~＜5b

5~＜10c

≥10d

 98 (41)
 29 (12)
 56 (23)
 58 (24)

3.65±0.45
3.76±0.46
3.97±0.43
4.09±0.61

11.49 (＜.001)
a＜c, d
b＜d

Career in current dept
(year)

1~＜3
3~＜5
5~＜10
≥10

139 (58)
 32 (13)
 45 (19)
22 (9)

3.76±0.51
3.93±0.54
3.98±0.45
4.01±0.52

3.43 (.203)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208 (86)
 34 (14)

3.77±0.49
4.28±0.49

-5.65 (＜.001)

Shift All shifts
Day or evening

213 (88)
 28 (12)

3.82±0.50
4.02±0.63

-1.92 (.056)

No. of beds 300~＜500a

500~＜800b

≥800c

 83 (34)
 97 (40)
 64 (26)

3.73±0.48
3.92±0.52
3.89±0.54

3.46 (.033)
a＜b

Income
(10,000 won/year)

2,000~＜3,000a

3,000~＜4,000b

≥4,000c

 51 (21)
130 (54)
 61 (25)

3.64±0.42
3.78±0.51
4.13±0.51

15.79 (＜.001)
a, b＜c

a, b, c, d=Scheffé test.

는 3~5년 미만 임상경력자보다 업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F= 

11.49, p< .001).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간호사보다는 책임간

호사 이상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t=-5.65, p< 

.001), 병원규모는 500~800병상 미만의 규모에서 300~500병

상 미만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F=3.46, p=.033). 연간수입

의 경우 4,00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 2,000~3,000만원 미만과 

3,000~4,000만원 미만 그룹보다 유의하게 업무성과가 높았다

(F=15.79, p<.001).

3. 대상자의 직무배태성,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및 간호

업무성과 정도와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무배태성,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 그리고 간

호업무성과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직무배태성

은 5점 기준에 평균 3.24±0.45점, 셀프리더십은 5점 기준에 

3.76±0.41점, 사회적 지지중에서 조직의 지지는 5점 기준에 

2.95±0.57, 상사의 지지는 3.51±0.72, 동료의 지지는 3.78 

±0.69로 동료의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업

무성과는 5점 기준에 3.84±0.52점이었다. 각 변수들의 상관

관계분석에서 간호업무성과는 모든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었

다. 즉, 간호업무성과는 직무배태성, 셀프리더십 및 조직의 지

지,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고,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직무배태성(r=.56, p<.001), 

셀프리더십(r=.68, p<.001), 조직의 지지(r=.30, p<.001), 

상사의 지지(r=.31, p<.001), 동료의 지지(r=.31, p<.001)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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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Job Embeddedness,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and Job 
Performance (N=244)

Variables M±SD
JE SL

SS
JP

(Organization) (Supervisor) (Co-worker)

r (p) r (p) r (p) r (p) r (p) r (p)

JE 3.24±0.45 1

SL 3.76±0.41 .52 (＜.001) 1

SS (organization) 2.95±0.57 .57 (＜.001) .26 (＜.001) 1

SS (supervisor) 3.51±0.72 .47 (＜.001) .30 (＜.001) .43 (＜.001) 1

SS (co-worker) 3.78±0.69 .45 (＜.001) .33 (＜.001) .28 (＜.001) .61 (＜.001) 1

JP 3.84±0.52 .56 (＜.001) .68 (＜.001) .30 (＜.001) .31 (＜.001) .31 (＜.001) 1

JE=Job embeddedness; SL=Self-leadership; SS=Social support; JP=Job performance. 

4.직무배태성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직무배태성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사

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간호

업무성과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 및 조절력을 파악하

기 위해서 위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

시하기 전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Durbin-

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성을 검정한 결과 1.87로 

검정통계량 1.74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상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차한계와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

정한 결과 공차한계는 0.19~0.85로 0.1 이상이었고, VIF 값은 

1.17~5.18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잔차분석 결과, 모

형의 선형선, 오차항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분석

을 위하여 일반적인 특성 중 결혼 상태는 미혼은 0, 기혼은 1의 

값으로, 학력은 전문대졸업은 0, 대학졸업 이상은 1, 일반간호

사는 0, 책임간호사 이상은 1, 병상의 수는 500병상 미만은 0, 

500병상 이상은 1, 연 수입은 3,000만원 미만은 0, 3,000만원 

이상은 1의 값을 갖도록 더미변수로 변환시켰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odel 1은 일반적 

특성 중 간호업무성과와 유의하게 나온 연령, 결혼유무, 학력, 

총 임상경력, 직위, 병원의 크기 그리고 급여수준은 간호업무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들을 통제변수로 사용

하였다. Model 1의 설명력은 18.2%로 일반적 특성 중 간호업

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나온 연령, 결혼유무, 학력, 총 

임상경력, 직위, 병원의 크기, 급여수준 각각은 유의하지 않았

지만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28, p<.001). Mo-

del 2에서 직무배태성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고 설명력은 총 

37.4%로 19.2%로 증가되었으며 직무배태성은 간호업무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54, p<.001) Model 3에서는 셀

프리더십이 추가되었고 셀프리더십(β=.67, p<.001), 직무배

태성(β=.26, p<.001) 및 수입(β=.18, p=.016)이 간호업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총 55.9%로 18.5% 

증가하였다. Model 4는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

으나 통계적으로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

다. 그러나 셀프리더십(β=.66, p<.001), 직무배태성(β=.24, 

p<.001) 및 수입(β=.19, p=.012)은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Model 5는 직무배태성과 셀프리더십, 직무배

태성과 조직의지지, 상사의지지, 동료의 지지를 각각 곱한 변

수를 추가하였는데 설명력이 총 57%로 1.1% 추가적으로 증

가하였으며 셀프리더십(β=.64, p<.001), 직무배태성(β=.23, 

p<.001) 및 수입(β=.18, p=.014)은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모델 5에서는 직무배태성과 셀프리더

십을 곱한 변수와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인 조직의지지, 상사

의지지, 그리고 동료의 지지를 각각 곱한 변수는 간호업무성과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셀프리더십은 간호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직무배태성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

에서는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의 

지지(β=.01, p=.849), 상사의 지지(β=-.02, p=.735) 및 동료

의 지지(β=.03, p=.505)는 간호업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작용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직무배태성과 간호업무성과

사이에서 조절작용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간호업무성과에 있어 직무

배태성,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밝혀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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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Job Performance (N=244)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β (p) β (p) β (p) β (p) β (p)

Age (year) .01 (.391) -.00 (.846) .00 (.658) .00 (.726) .00 (.960)

Marital status -.11 (.225) -.07 (.382) -.01 (.993) -.00 (.974) -.01 (.836)

Education .01 (.911) -.01 (.902) .01 (.925) .00 (.981) -.01 (.922)

Total career (year) .06 (.175) .07 (.072) .02 (.598) .02 (.545) .02 (.613)

Position .16 (.258) .07 (.596) -.03 (.764) -.03 (.810) -.00 (.968)

No. of beds -.01 (.937) -.02 (.804) .05 (.422) .04 (.507) .04 (.451)

Income .08 (.403) .12 (.169) .18 (.016) .19 (.012) .18 (.014)

Job embeddedness .54 (＜.001) .26 (＜.001) .24 (.002) .23 (.003)

Self-leadership .67 (＜.001) .66 (＜.001) .64 (＜.001)

Social support (organization) .01 (.849) .01 (.896)

Social support (supervisor) -.02 (.735) -.02 (.616))

Social support (co-worker) .03 (.505) .04 (.410)

JE × SL -.21 (.126)

JE × SS (organization) .01 (.955)

JE × SS (supervisor) .05 (.644)

JE × SS (co-worker) .16 (.109)

R2

Adjusted R2

F
p

 .18
 .16
 8.28
＜.001

 .37
 .35

 21.55
＜.001

 .56
 .54

 40.05
＜.001

 .56
 .54

 23.82
＜.001

 .57
 .54

 30.52
＜.001

JE=Job embeddedness; SL=Self-leadership; SS=Social support.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와 관련된 주요 변수인 직무배태성

은 5점 만점에 평균 3.24±0.45점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

용하여 600병상 이상 8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Kim 등[25]의 2.97±0.49보다 높았고, 중소병원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 등[21]의 3.10±0.52보다도 높았다. 

병원마다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 

직무배태성이 다소 높게 나온 것은 연구대상병원이 대학연구

기관에 기반을 둔 종합병원인 대학부속병원으로 근무환경이

나 임금조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연구시점에 국내 전반적인 경

기악화로 만약 이직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르는 희생이 상대

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관련변수에 대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3.76±0.41으로 본 연구와 비슷

한 환경인 경기도 및 서울시에 소재한 2, 3차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Han 등[8]의 연구에서 나온 3.61보

다 약간 높았고 G시에 소재한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Im 등[7]의 3.38±0.46보다 높게 나왔다. 전반적인 사회적 지

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임상간호사들은 동료의 지지(3.78± 

0.69)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조직의 지지(2.95±0.57)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부속 병원 임상간호사

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등[2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상사

의 지지보다 동료의 지지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간호업무성과는 5점 만점에 평균 3.84±0.52으로 대학병원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Im 등[7]의 3.70±0.61과 Kim 등

[27]의 3.80±0.48과 비슷하게 나왔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

호업무성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 결혼상태, 교

육의 정도, 총 임상경력, 직위, 병원의 규모 그리고 연간수입이

었다. 연령으로는 30세 이상이 30세 미만보다 높았고, 결혼한 

간호사가 미혼인 간호사보다, 전문대학 졸업자보다는 학사학

위를 가진 대학 이상 졸업자가 높아 다른 연구자들과 동일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총 임상경력에 따라서는 1년 이상~3년 미

만의 간호사보다는 5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가 높았고,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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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5년 미만의 경력간호사보다는 10년 이상 경력간호사가 높

았다. 일반간호사보다는 책임간호사 이상에서 높았고, 수입이 

연 4,000만원 이상 간호사들이 4,000만원 미만의 간호사들보다 

간호업무수행의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7,8, 27]. 이는 종합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로 근무

경력이 많고 직위가 높을수록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하여 간호

업무수행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500병상 이상에서 800병상 미만 규모의 병원에 근

무하는 간호사들이 500병상 미만 규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수행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무배태성,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 지

지는 모두 간호업무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셀프

리더십과 간호업무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밝혀졌다[7,8]. 특히 셀프리더십, 사회적 지지와 

업무성과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Im 등[7]과 Han 등[8]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하였고, Lee 등[10]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간호업무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셀프리

더십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 통제변수로 사용된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

도, 직위, 총 임상경력, 병원의 규모는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연간수입은 Model 

3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β=.18, p=.016). 

Model 4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직무배태성과 셀프리더십 그

리고 연간 수입은 간호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

정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셀프리더십과 업무성과간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Im 등[7]과 

Han 등[8]의 연구와 교사를 대상으로 Jeong 등[2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 나타났다.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고려해 볼 때, 전

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발휘하여 간호계

획을 세워 궁극적으로 간호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자기보상과 자기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간호업무활동을 시행함으로서 간호업무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배태성과 업무성과의 관계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조업과 

통신회사 그리고 호텔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직

무배태성은 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3-5,17], 특히 Sekiguchi 등[5]은 직무배태성이 높을수록 업

무성과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

는 병원이나 조직, 업무 등이 개인과 잘 맞을수록, 현재 병원의 

관련부서, 동료 등과 서로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많은 프로젝

트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병원을 떠남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높게 인식할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아

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의 수입은 경력수준과 상관

성이 높은 변수로 경력수준이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높게 나타

나고,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다

고 인식하면 업무성과는 높아지게 된다. 이는 비단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영역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간호업무수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의 하부요인인 조직의 지지, 상사의 지

지, 동료의 지지를 나눠서 살펴본 결과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

았고, 조직의 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동료의 지

지도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와 간호업무성과를 살펴본 Lee 등[1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것으로 추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배태성,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 지지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직무배

태성과 간호업무성과 사이에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

은 간호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직무배태성과 간호업무성과 사이에서 조절효과는 없었다. 직

무배태성과 간호업무성과에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어 비교할 수는 없었

다. 그러므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하여 

다양한 유형의 결과변수들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

추고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사의 직무배

태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Kim 등[25]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업무환경을 좋게 지각할수록 직무배태

성은 증가하고, 간호만족, 병원의 지원적 환경, 환자간호 관련 

환경, 그리고 관리자의 리더십이 직무배태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직무배태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

자는 간호사 개인에게 잘 맞는 업무를 배정하여 업무의 적합

성을 높이고, 병원의 지원적 환경과 관리자와의 관계를 좋게 

하여 간호사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많은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간호사의 경제적 수입은 간호업

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7,8,27], 적

절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간호사로 하여금 조직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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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 치러야할 경제적 희생을 크게 하여 간호사의 직무배태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배태성, 간호업무성과, 셀프리더

십 및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직무배태성과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의 조

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성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결정변수는 간호

사의 연간 수입과 직무배태성 그리고 셀프리더십이었다. 그러

나 직무배태성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사가 

조직을 떠나지 않고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직무배태성이

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업무와의 적합성,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계성 및 조직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다양한 혜택 등을 마련

하여 간호사로 하여금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간호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나아가 조직차원에서 

간호사 스스로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

공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간호업무성과를 직

무배태성,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 지지라는 새로운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직과 이직의도의 주요변수로 

인식되는 직무배태성과 간호업무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종합병원 간호

사들의 간호업무성과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

으로 간호업무성과를 측정할 때 간호사의 상관인 부서장 또는 

동료들의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기입식 설문법으로 평가

하였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를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평가

하고, 지금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배태성과 간호업무성

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간호사 그룹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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